	남포교회 예배안내 

2부



예배안내 2부의 메뉴얼은 ‘예배 모범’과 ‘예배위원의 임무’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예배 시간대 별로 위원의 필요 업무를 세분화 하고 도식화 하였습니다.

예배 안내에 관하여

예배안내위원은 예배위원회 위원이다
예배위원의 임무
1. 예배 본래의 의미를 잘 숙지하고, 예배가 경건하게 이루어 지도록 성도들을 인도 한다. 특히 기도시간과 설교시간에는 일체의 이동이나 소음에 각별히 유의하고, 각 출입구를 관리한다.

2. 중간에 참석하는 성도를 안내할 필요가 없도록, 앞줄로 부터 채워가도록 인도하고, 가능한 한 예배가 시작되면 안내위원은 본당에서 철수한다.  
3. 헌금위원(예배 안내구역)을 확인하고, 지정된 헌금위원은 헌금함을 목사님께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뒷걸음으로 성도의 맨 앞줄에 서서 헌금기도가 끝난 후에 돌아서 나온다. (맨 앞줄에 선다는 것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헌금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가진다.)

4. 주보를 배포하는 구역을 확인하고, 본당과 3층 그리고 기타 예배장소에서 주보가 차질 없이 배부되는지를 확인한다.
5. 새로 나온 신자가 있는지 살피고, 새 신자가 확인되면 좀 더 유의하여 안내를 하고, 가능한 한 등록과 구역예배 등을 안내한다.

6. 예배가 끝날 때 지정된 예배위원은 강대상의 헌금통을 수거하여 헌금함에 넣는다

   예배 모범
1) 사역과 예배 
사역이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아들)를 통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로 내려 오는 것이고, 
예배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예배는 이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묵도와 성경 낭독과 말씀과 축도는 사역이고, 신앙고백과 봉헌과 찬송은 예배이다.

2) 신자는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것인가? 
신자는 제4계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일을 기억하고 안식일로 거룩히 지켜야 한다.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에 구애가 없게 하고,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네 자녀나 종업원까지도 이 날을 쉬게 할 것이고, 이날은 세상일과 오락까지도 끊고, 부득이한 일을 제외하고는 거룩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자선사업 등을 행한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제7일을 거룩한 날로 쉬셨으며, 이는 우리에 복을 주시려는 것임을 깨닫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다. 
주일에는 개인으로나 가정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지교회 목사님의 사역이 은혜와 봉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공동 예배의 행사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한다.
3) 교회회집과 에배석상에서 신자들의 지켜야 할 행위 
예배에는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옷차림으로 참석하되, 예배 시작 전에 나아와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끝날 때까지 참여한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예배 시간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긴장된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귓속 말하는 것이나 조는 것이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등을 자제해야 한다.

4) 헌금에 대하여 
모든 사람과 물건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자는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업이 널리 올바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수입 중 얼마를 헌금하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단으로 삼는다.

헌금은 자의적인 헌금을 강조한다.

당회의 허락 없이 헌금이나 모금하는 것을 금한다.
남포교회 예배안내 2부(내•외부) 위원 조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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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예배 안내위원
	자 택
	휴대용

	위원장
	유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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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319-4828

	부 장
	김재찬
	423-3029
	010-5251-6239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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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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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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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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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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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355-7814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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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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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42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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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유상
	032-34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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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섭
	031-783-2728
	010-3238-6812

	3조
	조  장
	정경화
	416-0363
	019-688-0020

	
	
	박진수
	3461-8492
	011-743-8492

	
	
	원유황
	031-707-1830
	011-263-0962

	
	
	이낙선
	566-2866
	010-9751-0707

	
	
	정창영
	448-8608
	010-3242-8608

	
	
	최정호
	444-6051
	011-474-6051

	4조
	조  장
	홍영목
	070-8232-7670
	010-2318-0540

	
	
	김석규
	6412-6326
	011-9769-1512

	
	
	김유환
	425-0326
	011-228-9799

	
	
	신일용
	2202-5795
	010-8946-6919

	
	
	전성은
	6481-1124
	011-720-9856

	
	
	임채문
	508-5015
	011-474-4744

	
	
	정윤철
	3461-5868
	010-5239-8322


‘예배 모범’과 ‘예배위원의 임무’에 적혀 있는 것을 기본으로 안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입구의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 시작 전의 출입구 문의 개폐상태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image: image2.jpg]-





1. 성경은 잘 정리되어, 배포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2. 성경책 담당은 정위치에서 대기 하여야 한다. (본당과 3층)

3. 헌금함이 제 위치에 있는 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4. 주보를 배포하는 구역이 나왔는가를 확인 한다. (유고시는 지원)
예배가 시작되고 묵도 때의 출입구의 개폐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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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 때의 출입구의 개폐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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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 시의 출입구의 개폐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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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시의 출입구의 개폐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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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기도 입니다.
출입구 문을 닫고, 입구에 서서 늦은 신도들이 예배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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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도 시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2. 늦은 신도들은 전실에서 기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후의 출입문의 개폐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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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역의 헌금을 봉헌할 분이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 헌금을 봉헌 할 분이 장갑을 끼었나 여부를 확인 한다.

3. 헌금을 목사님께 드리고, 뒷걸음으로 맨 앞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함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찬송과, 성경봉독, 헌금, 광고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최대한의 정숙과 경건함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늦은 신도들을 잘 안내해야 합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출입구의 개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안쪽 문은 안내위원 중 한 사람이 수동으로 개폐하여 신도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게 하고, 찬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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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이 끝난 후의 출입구의 개폐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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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가 시작되면 한명 내지 두명의 안내위원만 예배중 일어날 수 있는 응급사태를 대비하여 본당에 남고, 나머지 안내위원은 조용히 경건하게 서서히 본당 출입문을 닫고 로비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위원들은 예배를 위하여 철제의자를 이용합니다)
2층 입구에는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3층으로 가십시오’라는 팻말을 정위치에 놓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찬송 그리고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의 찬양이 시작되면 모든 문을 활짝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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